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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빠가 미안했다

chahn@townnewsusa.com

대학 졸업 후 다른 도시에서 일하고 있는 딸과 만나 

식사를 하면서 옛날 얘기를 하게 되었다. 별 생각 없이 

나는 언제나 자식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아빠였노라

고 말했다. 그러자 딸이 고개를 흔들면서 아니라고 했

다. 아빠는 동생과 자기에게 늘 지시하고 명령했다는 

것이다. 자기들은 남들이 다하는 친구 집에서의 슬립

오버조차 하지 못했다고 했다. 나는 아이들이 18살 넘

을 때까지는 밖에서 자고 오지 못하게 했었다. 단 친구

들이 우리집에서 자는 것은 허락했었다. 딸은 또 교회

에서 가는 캠핑도 못 가게 하지 않았냐고 불평했다. 교

회 오빠 만날까봐 그랬다고 하자 딸은 그 말의 뜻을 이

해하지 못 하는 듯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.

 

그리고 딸은“아빠가 매달 수입의 10%를 아빠 엄마

에게 내라”고 한 것도 납득할 수 없었다고 했다. 왜 자

기가 번 돈의 일정액을 부모에게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

느냐고 물었다. 내가“그것은 상호 동의에 의한 것”이

었다고 말하자 딸은“아빠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해서 

아무 것도 모르고 한 약속”이라며 억울하다고 했다.  

 

딸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으로 떠나기 전에 가족

여행을 떠났다. 첫날 저녁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에게 

말했다.“대학 진학 때문에 집을 떠나더라도 최소한 일 

년에 세 번은 집에 와야 한다. 언제가 좋은 지는 너희들

이 정해라.”아이들은 여름 휴가 기간에 한 번, 추수감

사절 그리고 크리스마스, 이렇게 일 년에 적어도 세 번

은 꼭 집에 오겠다고 결정했다. 

나는 또 이렇게 말했다.“대학 졸업 후에는 둘 다 일을 

하게 되고 돈을 벌게 된다. 첫 봉급을 받을 때부터 매달 

너희들은 수입의 10%를 아빠 엄마에게 주어야 한다. 

결혼을 하게 되면 그 비율은 5%로 낮아진다. 오늘은 

그 약속을 하는 날이다. 모두 손을 내밀어라.”테이블

에 손을 다 얹고 약속을 확인하는 의미로 약속이라고 

크게 외치자고 했다. 모두들 힘차게‘약속’이라고 외쳤

다. 그런데 딸은 그 동의가 내 강요로 이루어졌으며, 얼

떨결에 한 약속이었다고 주장했다.

 

대학 졸업 후 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. 나는 채근

하거나 독촉하지 않았다. 사정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

아무 말 하지 않았다. 1년이 지나서 딸은 그동안 대학 

다니면서 빌려 쓴 학자금을 갚느라고 돈을 줄 수가 없

었다고 했다. 졸업할 때 약 $15,000의 빚이 있었는데 

모두 갚았다면서 다음 달부터 보내겠다며 구좌번호를 

알려 달라고 했다. 그 후 보름에 한 번씩 일정한 금액

을 입금하고 있다. 정확하게 10%인지는 모른다. 딸이 

제가 번 돈을 매달 일정하게 준다는 것으로 만족한다. 

딸이 보내는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었다. 적금을 들

었다. 그리고 지난달 만기가 돼 돈을 찾았고 이번에 그 

돈을 딸에게 주려고 했다. 그런데 딸로부터 자의에 의

한 선택이 아니라 아빠의 강요에 의한 약속이었다는 

말을 듣게 된 것이다. 

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아이에게 봉급의 일정액을 

내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 돈을 모아 목돈을 만들어 아

이에게 줄 생각이었다 해도 내가 한 행동은 잘못된 것

이다. 아이가 선택하도록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봉급

의 10%라는 고정비율을 정해주고 무조건 내라고 한 

것은 잘못이다. 자발적으로 한 약속이 아니고 강요에 

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. 

난 사실 그 돈을 모아 아이들이 결혼 등의 일로 목돈

이 필요할 때 줄 생각이었다. 따라서 강하게 반발하거

나 저항하면 그만 둘 생각이었다. 꼭 아이들에게 돈을 

받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. 어쩌면 장난이 섞인 약

속이었다. 설령 아이들이 실행에 옮기지 않더라도 야

단을 할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었다. 

내가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아들은 자기는 20% 드릴 

생각이었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었다. 그런데 딸은 아

무 말이 없었다. 아빠의 제안을 따르면서도 딸은 동의

하지 않았던 것이다. 아빠의 강요라고 생각하면서도 

그대로 따랐던 것이다. 하기 싫다고 말했다면 나는 그

대로 받아 들였을 것이다. 그러나 딸은 저항하지 않고 

나의 제안을 따랐던 것이다. 딸과 이런 시간을 갖지 않

았다면 나는 평생 아이들의 자발적인 의도로 이루어

진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을 것이다. 딸에게 진심으로 

사과했다.  

 

준비해두었던 적금 찾은 돈을 딸에게 내밀었다. 딸은 

왜 돈을 주느냐며 받지 않겠다고 했다. 극구 사양하는 

딸에게 나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고“네가 필요한 일에 

사용하라”며 손에 꼭 쥐어 주었다.

 

대화가 이어지다 보니 어느덧 날이 저물어 저녁때가 

다 되었다. 딸은 자기가 저녁식사를 대접하겠다며 식당

으로 안내했다. 점심을 배불리 먹은 탓에 밥 생각이 나

지 않았지만 내색하지 않고 맛있게 먹었다. 


